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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골딩 콘스터블의 화원 
(Golding Constable’s Flower Garden  C. 1815)

죤 콘스터블 (John Constable 1776 - 1837)

캔버스에 유채  33 cm x 50.8 cm 

영국 입스위치 버로우 의회 미술관

영국 낭만주의 화가 죤 콘스터블은‘나는 내가 아

는 나만의 장소를 가장 잘 그릴 수 있다’고 말했다. 

평생 풍경화를 그렸던 그가 자신이 잘 아는 장소, 

즉 자신의 고향, 자신이 살고 있던 고장을 그릴 때 

애정과 정성을 다해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. 

콘스터블은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18세기와 19

세기 영국 전원을 화폭에 가득 담았다. 

이 그림은 콘스터블의 풍경화 중에서도 아주 특

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. 콘스터블의 고향집과 

그의 아버지 골딩 콘스터블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

가꾸던 화원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. 콘스터블

이 유년기를 보냈던 장소이고, 그의 부모님이 세상

을 떠날 때까지 정성껏 돌보던 야채 텃밭이요 꽃

밭이었다. 

화면 가득 펼쳐진 녹색 평지 위에 소박한 집들이 

보이고 집 앞으로 가꾼 넓은 화원이 보인다. 세밀하

게 묘사한 풀들과 점점이 찍어 그린 꽃들이 가꾼 

이들의 정성을 나타내는 것만 같다. 한편, 평화스

러운 전원 풍경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 한쪽이 무거

운 까닭은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반에 

걸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저 멀리 소

나기를 동반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. 

콘스터블은 이 그림을 1815년에 그렸다. 그해 2월

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 가셨고 같은 해 7월에 아버

지가 세상을 떠났다. 콘스타블은 어머니가 돌아가

신 후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완성되

기도 전에 아버지마저 돌아 가셨다고 한다. 부모를 

잃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화창한 풍경 속으로 

몰려오는 먹구름을 이해할 것 같다. 그의 고향집과 

부모님의 화원은 1839년에 부동산이 팔리면서 완

전히 철거되었다고 전해진다. 

콘스터블의 풍경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련한 

향수와 정답고 애틋한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

인지 매번 자신에게 묻곤 한다. 이제는 잊혀진, 또는 

사라진 기억 속의 장소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까? 

누구든 하나씩은 마음속에 간직한 유년의 장소를 

떠 올리게 하고, 그곳에 머물 동안만큼은 여리고 

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일까?

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올 삶의 먹구름마저 

통렬히 공감하게 만드는 이 풍경화가 다시 한 번 애

틋하게 느껴진다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